
울산, 2010년 석유화학 수출 호조
신흥 공업국 경기회복 타고 수요증가 … 자동차도 신차효과로 긍정적

2010년 울산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신흥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1월25일 2010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울산지역 경기가 회복세에서 2010년에는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침체됐던 울산지역 경기는 2009년 6월부터 회복세로 반전돼 2010년에 상승세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국제공조로 세계경기도 회복돼 수출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는 신차 출시 효과와 신흥시장의 수요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석유화학제품은 신흥공업국의 경기회

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2010년 하반기에나 개선되고 울산기업의 투자

와 고용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수출국 다변화, 일자리 유지정책, 물가 상

시 모니터링,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중소 제조기업 인력부족 해소, 노사관계 안정, 혁신도시 건설의 정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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